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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mental health status of dental technicians
(Effects o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work autonomy and mental

health of dental technicians by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nd
personal and working conditions)

Chang, Seon-0ke

Major in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demographic variables and personal and working

conditions affecting to self-esteem, self-efficacy and work autonomy and mental health of the dental

technician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composed of 50 items for the measurement of psychiatric symptom,

work autonom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dex and 14 items relat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and personal and working conditions were distributed to 400 dental technicians and the 304 of them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the following ;

1. Self-esteem and self- efficacy in dental technicians appeared to be interacted.

2. Score of self-efficacy index was higher in dental technicians of young age, or high or

professional education than in otherwise dental technicians.

3. Score of self-efficacy index was higher in dental technicians of young age or professional

education than in otherwise dental technicians.

4. All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work autonomy in dental technicians affected directly their

psychiatric symptom.

5. Promotion, and communication with fellows and senior workers of dental technicians affected

directly their psychiatric symptom.

6. Each of anxiety, anger, depression and cognitive disturbance appeared to be  inte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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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다. 즉 직무에 대한 부담과중, 업무의 반복성과
단조로움, 직장에서의 상급자 및 동료와의 관
계, 자신의 역할, 처우, 직무에 대한 만족등 직
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직업성 스트레스는 정신기능부진, 안면
장애, 심장병, 위궤양, 두통, 관절염, 암, 당뇨병,
간경화, 피부염등 수많은 정신질환과 신체적질
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등의 사회
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Langner(1962)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 유병율이 조사인구의 약 31.2%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산업화와 근대화과정을 거
치면서 가중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높
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Kornhauser(1965)와
Brown등(1968)은 직업성 스트레스와 정신분열
증, 우울증, 신경질환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 밖에 Neighbors(1986)는 사회 경제적 지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Evans등(1987)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업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문화연구를, Lam등
(1985)은 사무직근로자와 행정직 근로자간의
직업성스트레스의 차이를, Kessler등(1986)은
인종 및 사회계층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
구 보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경순(1982), 유영희(1983),

연용하(1988)등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김종철
(1987), 김장균(1991), 안종호(1992), 김미원
(1992), 전택수(1993)등이 국민학교 교사를 대

상으로, 김종환(1993)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
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조사하는 등 많은 연구
조사가 있었다.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는 약 5,000명으로 995

개 치과기공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작업환경조건, 근무조건 및 직무만족에 대한
많은 연구보고가 있었다. 김웅철(1982)은 치과
기공작업중 발생되는 분진의 양상 및 그의 처
리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고, 차성수
(1987)는 치과기공실 공기중 및 치과기공사의
혈액, 뇨중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
였으며 방선애(1987)는 치과기공사와 타 의료
기사간의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 조사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치과기공사들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건과
근무조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치과기공사의
정신건강 문제 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인구학
적변수, 개인적 조건, 근무조건과 관련된 요인
들을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치과기공소와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내의 기
공실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 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40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인구학적변수(성별. 연령. 결혼상태),
개인적 조건(학력. 전문교육. 경력. 가정경제책
임소재), 근무조건(근무부서. 임금. 업무량. 휴
일 일수. 승진기회.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
과 관련된 14문항과 Ilfeld의 정신건강지수
(psychiatric symptom index)를 측정하기 위한
29개 문항, Schwalbe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8문
항중 직무자율성(work autonomy)에 관한 4문
항,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심지수(self-
esteem index)10개문항, Ilfeld의 자신력지수
(self-efficacy index) 7개문항 등 총 6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lfeld의 정신건강지수의 문항은 4종류의 스

트레스 증상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현기
증. 두려움. 긴장감. 공포감등의 심리적 및 신
체적 중상들로 구성된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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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anxiety), 신경질. 비판적 성격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된 분노(anger), 식욕부진. 의욕
상실. 기력감퇴. 허무감의 내용을 갖는 10개 문
항으로 구성된 우울(depression), 판단장애. 집
중곤란. 공허감등의 4가지의 증상들로 구성된
인지장애(cognitive disturbance)등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2월 1일부
터 방문배부 및 우편을 이용하여 400부를 배
부하였고, 3월 15까지 회수된 설문지는 318부
(79.5%)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기입되어 분석

에 사용할 수 없는 12부를 제외한 304부
(76.0%)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신건강문
제 형성과정을 모델화하고 자기존중심지수, 자
신력지수, 직무자율성지수, 불안지수, 분노지수,
우울지수, 인지장애지수를 4점 척도로 계산하
였다. 이를 토대로 먼저 불안, 분노, 우울, 인지
장애등으로 구성되는 정신건강의 수준을 파악
하고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건과 근무조건이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무
자율성에 그리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프로그

램인 PC-SAS, Version 6.08을 이용하여 상관
분석, 분산분석, t-검정등을 시행하였다. 

- 정신건강문제 형성의 모델 -

자기존중심, 자신력 및 직무자율성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Rosenberg의 자기존중심지수, Ilfeld의 자신력지
수 및 Schwelbe의 직무자율성지수와 정신건강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되, 정신건강지수는 불

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로 세분하여 그 상관
관계를 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불안은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

율성지수와 각각 상관계수 -0.226, -0.204, -
0.182로 매우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불안이 심해짐을 알 수 있었다. 분노는 자기존
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율성지수와 각각
상관계수 -0.240, -0.254, -0.100으로 자기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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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및 자신력지수와는 매우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직무자율성지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기존중심과 자신력이

낮을수록 분노가 심해지나 직무자율성은 분노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율성지수와 정신건강지수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사이의 상관관계

우울은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
율성지수와 각각 상관계수 -0.274, -0.286, -
0.125로 자기존중심지수 및 자신력지수와 매우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직무자율성지수와는 유
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자기존중심과
자신력,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우울이 심해짐
을 알 수 있었다. 인지장애는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율성지수와 각각 상관계수
-0.274, -0.320, -0.132로 자기존중심지수 및 자
신력지수와 매우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직무자
율성지수와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임으로
써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이 낮을수
록 인지장애가 심해짐을 알 수 있었다.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를 종합한 정신건

강지수는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
율성지수와 각각 상관계수 -0.298, -0.310, -
0.144로 자기존중심지수 및 자신력지수와 매우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직무자율성지수와는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자기존중심과 자
신력이 직무자율성보다 정신건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심, 자신력 및

직무자율성의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즉, 자기존중심지수와 자신력지수사
이의 상관계수는 0.661, 자기존중심지수와 직무
자율성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277, 자신력지
수와 직무자율성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328
로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은 서로 밀
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지수를 이루고 있는 불안, 분

노, 우울, 인지장애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즉, 불안과 분노 사이에 0.608,
불안과 우울 사이에 0.723, 불안과 인지장애 사
이에 0.615, 분노와 우울 사이에 0.637, 분노와
인지장애 사이에 0.563, 우울과 인지장애 사이
에 0.674등 모두에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는 서로
밀접한 역동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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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변수로써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개
인적 조건의 변수로써 학력. 전문교육. 경력.
가정경제책임소재. 근무조건의 변수로써 근무
부서. 임금. 업무량. 휴일 일 수. 승진기회. 동
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 정도등이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
다. 
각 인구학적변수와 개인적 조건에 따라 자기

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율성지수에 대
한 분산분석 또는 t-검정을 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자기존중심지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서, 전문교육
을 받지않은 사람들보다 받은 사람들에서 매
우 유의하게 높았고 경력이 짧을수록 유의하
게 높았으며 성별과 가정경제책임소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력지수는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서 매

우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교
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받은 사람들에서,
경력이 짧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별, 학
력, 가정경제책임소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무자율성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
력, 전문교육, 경력, 가정경제책임소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조건에 따른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

수, 직무자율성지수에 대한 분산분석을 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존중심지수는 근무부서가 관교의치부서

나 연마부서보다 교정부서에서 작업하는 사람
들에게서, 상급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
들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와 대화를 나
누는 사람들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업
무량, 휴일 일 수, 승진기회에 따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자신력지수는 임금이 적을수록 매우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고, 근무부서가 교정부서인 사
람들에게서, 휴일 일 수가 적은 사람들보다 많
은 사람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량, 승진기회,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 정
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무자율성지수는 휴일 일 수가 적은 사람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고 근무부서, 임금, 업무량, 승진기회,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 정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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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인구학적 변수 및 개인적 조건에 따른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율성지수
에 대한 분산분석 및 t-검정

63



Table 3.  근무조건에 따른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직무자율성지수에 대한 분산분석 및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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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건에 따른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정신건강지수에 대한 분
산분석 또는 t-검정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불안, 분노, 우울, 정신건강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전문교육, 경력, 가정경제 책임
소재등 모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지장애는 경력이 짧은 사람들보다는 긴 사
람들에게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성
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전문교육, 가정 경제
책임소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조건에 따른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정신건강지수에 대한 분산분석 또는 t-검정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불안은 승진기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불공평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동료와 대화를 나
누는 사람들보다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휴일 일 수가
많은 사람들보다 적은 사람들에게서, 상급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부서, 임금, 업무량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노는 동료 및
상급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승진기회가 불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랑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부서, 임금, 업무량, 휴일
일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은 휴일 일 수가 적은 사람들에게서, 승

진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 동료 및 상급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
람일수록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
무부서, 임금, 업무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장애는 동료 및 상급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고 근무부서, 임금, 업무량, 휴일 일 수, 승
진기회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지수
는 동료 및 상급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
람들일수록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승
진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부서, 임금,
업무량, 휴일 일 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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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인구학적 변수 및 개인적 조건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불안,분노,우울,인지장애)에 대
한 분산분석 및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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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근무조건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에 대한 분산분석 및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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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중심 및 자신력은 자기주체성 및 자신
에 대한긍정적 평가로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고(Ilfeld, 1978) 직무자율성은 근무조
건에 따라 규정되고 그 근무조건들은 스트레
스를 유발시키는 외부적요인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Brief등 1981, Baron 1986)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

지수, 직무자율성지수 모두가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써 생산직 및 비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봉석등(1989)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직무자율성
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두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직무자율성이 실제로 분노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경우와 본 연구조사에 이용된
직무자율성지수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수 및
분노측정의 문항수가 각각 4개에 지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직무자율성평가의 한계를 들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었다.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및 직무자율성

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직무자율성과 자기
존중심간의 상관계수가 0.277, 직무자율성과 자
신력간의 상관계수는 0.328로 자기존중심과 자
신력간의 상관계수 0.66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
는데 이 칼은 결과는 자기존중심과 자신력은
각각 자기주체성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
가로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데 반하여 직무자율성은 외부적인 근무조건의
하나로 스스로에 대한 평가인 자기존중심과
자신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지수에 포괄되고 있는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에는 상호간에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즉, 불안과 분노 사이에는 0.608, 불안
과 우울사이에는 0.723, 불안과 인지장애 사이

에는 0.615, 분노와 우울사이에는 0.637, 분노와
인지장애사이에는 0.563, 우울과 인지장애 사이
에는 0.674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근거로 두가지 가설

을 상정할 수 있다. 즉 불안, 분노, 우울, 인지
장애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과 자
기존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등이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모두에 동질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가설로써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
무자율성이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의 각각
과 -0.320 내지 -0.100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
으나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들의 상호간
상관계수 0.563 내지 0.723에 비하여 그들 상관
계수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자기존중심, 자
신력, 직무자율성이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사이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건과 근무조건이

자기존중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t-검정을 한 결과 자기존중심지수
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
서,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
매우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가정경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업무량, 휴일 일 수,
승진기회등의 근무조건들에 따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을 통하여 자기존중심이

배양되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존중심에 대한
좌절을 경함하게 됨을, 그리고 자기존중심은
외부적인 근무조건과는 관계가 없음을 반영하
는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근무부서에 따른 차
이는 근무부서 특성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근무부서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연령분포의
차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인가는 불
확실하였다. 그리고 경력이 짧고 임금이 낮을
수록 P<0.05로서 자기존중심이 높았는데 이는
경력이 짧거나 임금이 낮은 사람들에서 대체
로 연령이 낮기 때문에 초래된것이 아닌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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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또한 자기존중심은 상급자 및 동료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화를 나누
는 사람들에서 높았는데 이는 상급자 및 동료
와의 대화가 자기존중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보다는 자기존중심이 높은 사람들에서 상
급자 및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자신력에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건과 근

무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들 변수들에 따른 자신력지수를 분산분석 또
는 t-검정을 한 결과, 자신력지수는 연령이 낮
을수록,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서 , 전문교육
을 받는 사람들에서 높았고 업무량 및 승진기
회등의 근무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자기존중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학력수준이 자
기존중심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자
신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력은 일반적인 학력이 아닌 전문교육
을 받았느냐의 여부만이 자기 업무에 대한 자
신력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자율성에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건

과 근무조건이 직무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들에 따른 직무자
율성지수를 분산분석 또는 t-검정을 한 결과,
직무자율성지수는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
건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근무조건 중 휴일조건 이외의 어떤 조건도 영
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
과는 본 연구조사 대상자들의 직무자율성이
거의 동질적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히 승진
기회, 임금, 업무량등의 근무조건들이 직무자
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인지는 분별할
수 없었다.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등에 인구학적변

수 및 개인적 조건과·근무조건이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들에 따른 불
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지수를 분산분석 또는
t-검정을 한 결과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
건들 중 경력이 높을수록 인지장애가 높아지

는 것 이외에 어떠한 변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보아
인구학적변수 및 개인적 조건들 중 앞에서 언
급한 변수들이 자기존중심, 자신력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존중심, 자신력이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러한 변
수들이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근무조건 중 승진기회는 불안, 분노, 우울에

그리고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는 불안, 분노,
우울이외에 인지장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에
반하여 업무량,근무부서, 임금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정도와 스트레스는

관계가 없다는 Huckaby(1979), 방용자(1985)
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연령이 불안에, 교
육수준과 성별 및 연령이 분노에, 성별 및 교
육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봉석등
(198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임태희(1984), 최백성(1982)의 연구에서는 임
금, 업무량, 승진기회 모두가 스트레스요인으
로 작용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승진기회만
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임금과 업무량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인지 본 연구조사 대상자들이 치과기공
사라는 단일 직종으로 임금, 업무량등이 동질
적이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인지는 분별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승진

기회가 자기존중심과 자신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와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는 자
기존중심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닐것이라는
해석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승진기회 및 동료
또는 상급자와의 대화는 자기존중심 또는 자
신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불안,
분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자기존
중심과 자신력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불안,
분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자기존

69



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 승진기회,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등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인구학적변
수 및 개인적 조건들 중 연령, 교육수준, 전문
교육등은 자기존중심과 자신력에 영향을 미칠
뿐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는 자기존중심
의 정도에 따라 지배받는 현상이라고 사료된
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변수,개인적 조건, 근
무조건과 관련된 14개 문항과 정신건강지수
직무자율성지수, 자기존중심지수, 자신력지수
를 측정하기 위한 50개 문항등 64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400명의 치과기공사에게 배
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304부를 자료로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기존중심, 자신력은 상호간에 역동적 관

계를 가졌다. 
2. 자기존중심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

을수록,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높았
다. 

3. 자신력은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교육을 받
은 사람에서 높았다. 

4. 자기존중심, 자신력, 직무자율성 모두가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 쳤다. 

5. 승진기회, 동료 및 상급자와의 대화는 직
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쳤다. 

6. 정신건강지수 측정에 포함된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는 상호간에 역동적 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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